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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슈아가 인도 위를 폴짝폴짝 뛰며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초등회에서 말씀해요.” 조슈아가 말했어요.

“다음 일요일은 개척자의 날이란다. 

솔트레이크밸리로 왔던 개척자들을 

기억하는 날이지. 개척자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해도 좋겠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조슈아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온 

그는 친구들 잡지를 훑어보았어요. 

개척자들이 평원을 횡단할 때 사용했던, 

덮개가 있는 수레와 황소를 그리는 

방법을 보여 주는 “그려 보세요” 

활동을 본 적이 있었어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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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는 개척자 그림을 그려서 말씀할 

때 들고 있고 싶었어요. 조슈아는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슈아가 그림을 다 그린 후, 아빠가 

말씀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개척자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조슈아는 초등회에서 배운 개척자들에 관한 노래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글쎄요, 개척자란 걷고, 걷고 또 걸었던 

사람들이에요.”2

“그렇지! 평원을 건넜던 성도들은 아주 멀리 걸었단다. 

그런데 너도 개척자라는 것을 알고 있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조슈아는 눈썹을 찡그렸어요. “학교에 걸어갈 때가 

있어서인가요?”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개척자란다. 그리고 쉽지 않을 때도 옳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지.”

“멋져요.” 조슈아가 말했어요.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개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단다. 

네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이래로, 너는 복음에 관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지. 그게 바로 개척자의 

행동이란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조슈아는 입양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친가족을 만나며 

즐거운 일을 함께하곤 해요. 하지만 지금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몰몬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갔지요. 새로운 가족에게 인봉되기 위해 

성전에 가기도 했어요.

조슈아는 활짝 웃었어요. 그는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생각났어요.

조슈아는 일주일 내내 자기 말씀을 연습했어요.

“말씀할 때 아빠가 같이 올라갈까?” 아빠가 물으셨어요.

“말씀은 전부 제가 직접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그린 그림을 들어 주시겠어요?”

아빠는 싱긋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일요일이 되었고, 조슈아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초등회 

교실 앞으로 나갔어요. 아빠가 옆에 서서 그림을 들어 

“개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란다.”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1. 『친구들』, 2022년 7월호, 17쪽 참조.
2. 『어린이 노래책』, 137쪽 참조.

주셨고요.

“오늘은 개척자의 날입니다. 개척자들은 정말 멀리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평원을 건넜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조슈아는 아빠가 들고 계신 그림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개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슈아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교실 뒤쪽에서 그를 

보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는 개척자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저는 제 친가족 중에는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슈아는 활짝 

웃었어요. “우리는 모두 어려운 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함으로써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초등회 반 친구들 옆에 앉으러 들어가는 조슈아는 

행복했어요. 개척자가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


